
KG케미칼, 토지오염 조사 “충돌”
LH와 조사주체 놓고 맞고소전 … 몸싸움으로 직원 8명 전치 3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옥길사업단과 KG케미칼이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오염조사 주체를 놓고 충돌하며 폭

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KG케미칼은 “LH가 토지오염 조사를 한다며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 공장에 무단침입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직원 8명 전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영업에도 피해를 줬다”며 “최근 검찰에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LH, LH 대표 등을 고소했다”고 9월9일 발표했다.

LH옥길사업단도 “KG케미칼이 토지오염 조사를 막아 보금자리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9월7일

검찰에 KG케미칼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정도를 파악해야 토지보상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KG케미칼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LH와 KG케미칼은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옥길 보금자리주택 사업용지(132만여㎡)에 포함된 KG케미칼 공장

용지(19만4000여㎡) 일부의 오염실태 조사를 누가 할 것인지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각각 자신들이 지정하는 전문 조사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22일에는 LH가 직원, 조사 전문기관 조사원, 경비 직원 등 40여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공장에 진입하려다

KG케미칼 직원 10여명이 막아 몸싸움이 빚어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관할인 부천 소사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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